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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   
잠을  푹~  자고 싶어요 



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. 
3학년 초록반 교실이에요. 

수업시간인데도 여러 친구
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
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
들이 눈에 띄네요. 



 
쉬는 시간이 끝나고 수업
시간을 알리는 시작종이 
울려도, 요즘 들어 잠에
서 깨어나지 못하는 친구
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
답니다. 



지원이는 책상에 엎드린 상
태로 코까지 골면서, 쿨~쿨 
깊은 잠에 빠져 있네요. 

그런 지원이를 선생님께서 
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. 



선생님: 
 
 “지원아, 어서 일어나.” 

“지금은 수업시간이잖니?” 
 
“웬 잠을 그렇게 자? 어젯
밤에 잠을 못 잤나 보구나.” 



지원: 
 
“아유~ 졸려!” 

“선생님, 죄송해요. 제가 
어젯밤에 한잠도 못 잤어
요.” 

“온몸이 가려워서 밤새도
록 긁어대느라고 잠을 자는 
둥 마는 둥 했거든요.”  



지원: 
 
“엄마께서 우리 형이 밤늦
게까지 공부한다고 피자랑, 
치킨이랑, 햄버거를 야식으
로 시켜주셨는데요, 저도 그
걸 좀 먹었어요.”  

“사실, 전 아토피가 심해서 
그런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
면 안 되는데…….”  



지원: 
 
“그만 참지 못하고서 먹어
버렸지 뭐예요. 게다가 서
비스로 온 콜라까지 마셨어
요.” 

“그래서 그랬는지 가려움
증이 더 심해져서 여기저기 
긁어대느라고 잠도 제대로 
못 자고, 오늘 학교에도 지
각할 뻔했어요.” 



지원: 
 
“선생님, 이것 좀 보세요.” 
  

“상처에서 진물이 흐르고, 
피도 나지요?” 
 
“저는 갈수록 아토피가 점
점 더 심해지는 거 같은데, 
어떡하면 좋을까요?” 



선생님: 
 
“어머, 그랬구나!  
지난밤 아토피 증상이 심해
져서 지원이가 잠을 제대로 
못 잤구나.”  

“어이구~ 여기저기 벌겋게 
부어 오르고 상처가 심하네. 
덧나지나 않을까 선생님도 
정말  걱정이 되는 걸.” 



 
그때,  

지원이 뒤쪽에 앉아 있는 
예린이가 졸린 눈을 비벼대
면서 말합니다. 



예린: 
 
“선생님, 저도 잠을 잘 못 
자서 그런지 자꾸만 졸려요.” 

“어젯밤에 모기향이 떨어져
서 엄마께서 하룻밤만 그냥 
자자고 했는데, 모기가 왕창 
들어왔나 봐요.” 



예린: 
 
 “밤새 엥~엥 거리면서 모
기들이 덤비는 바람에 모기 
잡느라고 밤을 새다시피 했
어요.” 

(팔을 걷어 올리며)  
 “흑~ 요즘 모기는 참 독한 
것 같아요.” 
 
 



예린: 
 
 “선생님, 여기 보세요. 빨갛
게 퉁퉁 부었지요?” 

“으휴~ 얄미운 모기들!  
선생님, 갈수록 모기들 극성
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은
데, 왜 그럴까요?” 

“어젯밤 모기 물린 데가 한두 
군데가 아니에요. 아아~ 아까
운 내 피…….” 



선생님: 
 
“예린이 팔이 많이 부었네. 
이를 어쩌나~ 참, 많이도 물
렸구나!” 

“최근에는 모기 개체수가 
급증하는 바람에 여름에는 
물론, 한겨울에도 실내에서 
모기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, 
이는 이상 기후와 지구 온난
화 현상하고도 관련이 있단
다.” 



선생님께서 모기 물린 예린
이 팔을 이리저리 살펴보시
는데, 이번에는 맨 앞줄에 
앉아 있는 수빈이가 콜록콜
록 기침을 해댑니다. 



수빈: (기침을 콜록거리면서) 
 
“선생님, 저도 간밤에 잠을 
푹 자질 못했어요.” 

“밤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
을 좀 세게 켜 놓고 잤는데요,  
자다 보니까 목이 따끔거리
고 머리가 아파서 자꾸만 깨
어났어요.”  



수빈:  
 
“선생님, 저 냉방병 걸렸나 
봐요.” 

“우리 할머니께서 말씀하시
길 어린이들은 잠을 푹 자야
만 키가 쑥쑥 큰다고 그러셨
는데…….” 

“요 며칠 열대야가 계속되
는 바람에 잘 때마다 에어컨
을 켜고 자서 그런 거 같아
요.” 



수빈:  
 
“선생님,  
저는 어쩜 좋아요?”  

“학교 수업이 끝나면 피아
노 학원에다, 미술 학원에다, 
영어 학원까지 가야 해서 늘 
피곤하고, 그렇잖아도 키가 
작아서 속상한데 요즘에는 
잠까지 푹 못 자서 고민이에
요.” 



선생님:  
 
“수빈이는 요즘 계속되는 열
대야로 인해서 잠도 잘 못 자
고, 또 냉방병까지 걸린 게로
구나.”  

“지금 우리 친구들 여러 이야
기를 들어보니까, 잠을 푹 자
지 못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
의외로 많은 것 같네.” 



선생님:  
 
“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조는 
학생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원
인이 지구 온난화하고도 결코 
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
데…….” 
 
 
 



선생님:  
 
“얘들아!” 

“우리 이번 기회에 지구 온난
화와 기후 변화, 또 기후 변화
가 우리의 건강과 어떤 관련이 
있는지 그린리더 선생님과 함
께 공부해 보는 게 어떨까?” 



모두 함께: (큰 소리로) 
 
“네, 좋아요.” 

“그린리더 선생님! 
   알려 주세요~.” 





  아름다운 지구 


